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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학생들의 리더십 교육 후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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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After Leadership Training
of  First‐Year  Premedical  Students
Dong-Mi Yoo1ㆍWha Sun Kang2
Departments of 1Medical Education and 2Medical Lifescienc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o what extent the goals of th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implemented in a medical college were achieved. Study subjects consisted of 74 first-year premedical students 
at the College of Medicine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ll participants completed two questionnaires: 
an 18-item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king self-expectation, rehearsal, goal setting, self-rewards, 
self-judgment and constructive thinking, and a 28-item self-efficacy questionnaire asking preference toward 
difficult work, efficacy of self-control, and confidence before and after th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Students also competed a program satisfaction survey after the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paired t-test, descriptive statistics by IBM SPS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 Student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scored 4.06 out of 5. The scores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increased after th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except for ‘confidence’ in self-efficacy. The results indicate 
that an intensive leadership program in a short period of time could help to enhance social competencies 
such as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self-reflection, and teamwork of pre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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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의 현대사회의 변화는 
의료현장과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
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의과대학 졸업생이 사회와 환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란 의료기술은 물론 진료환경에서의 갈등 
사례를 해결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의료
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고유한 가치를 준수하는 데 필요
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3).
의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량에는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와 
적절한 의사소통, 공감능력, 책임감, 자기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으
며, 이 역량들은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리더십은 
학업 및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자율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
가게 하는 등 개인적 성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며(Kim & Park, 
2001), 더 나아가 의사로서 필요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로의 진입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자율성이 
강조된 자기리더십과 관계리더십으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Seomun, 2005). 특히 자기리더십이 높아지면 스스로 책임지고 행
동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정하여 틀에 
맞추어 제공하며, 목표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습하는 등 자율성과 
열정이 수반된다(Manz, 1983).
한편 의과대학 신입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방대한 지식을 습득
해야 하는 교육상황에 노출되어 왔고,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
를 향해 노력을 기울여 학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이룬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입생들이 그동안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합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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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rse outcomes
1 I can understand and apply basic principles of developing habits for effectiveness in my life as a university student.
2 I learn how to utilize my capabilities and I can take the initiative in my life.
3 I can develop a ‘personal mission statement’ to know what I want to be and do and I can develop habits to achieve my vision and goals.
4 I can ‘put first things first’ to improve my crisis management ability and capabilities to maintain high levels of effectiveness.
5 I understand the paradigm of human interaction and I can learn strategies to respond to conflicts in personal relationships.
6 I can develop the basic competenc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s a leader by learning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7 I can be a leader who leads teams by example by understanding diversity and improving my capacity to promote synergy.
8 I understand the necessity of renewing my life continuously in all four aspects of my nature for a fruitful life.
Table 1. Course outcomes of th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불안감에서 벗어나 직면한 대학생활에서 학습활동 자체에 가치를 
두고 즐거움과 내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내적 동기(Deci & 
Ryan, 1987)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서는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이 공부하는 이유 혹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공부하느냐
(학습 자체, 평판이나 대가, 실패모면)에 따라 학생 자신의 학습능력
에 대한 기대인 자기효능감 등도 함께 그 차이를 보인다(Kim, 2008).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역시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수한 목표나 
목적과 관련된 장애를 극복하려는데 있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노력한다고 알려져 있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3). 자기효능감은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
리적, 인지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Hacket & Betz, 1983; Schunk, 1991).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해 이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 
양성과정의 첫 단계인 의예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며, 
의예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
게 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Hwang et al., 201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사로서 성장을 시작하는 의예과 
1학년 과정부터 ‘리더십’ 역량의 강화와 조화와 협동능력을 갖춘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공동체교육: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
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정 교육과정을 시행한 후 이 교육과정이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 평가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Bandura & Schunk, 
1981). 이에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자기리더
십과 자기주도성이 강조되는 의예과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인지 알아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이 대학 1학년 학생들의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파악하여 이 교육과정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
였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의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변화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이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의예과 과정에서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university students’라는 프로그램
에 기초하여 리더십 교육을 시행하였다. 본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십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과대학의 교육목
표와 의예과 학생의 특성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
며,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목표 및 학습성과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
리더십과 관계리더십을 배양하여 대학생활에 주도성을 가지고 효과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이며, 리더십에 기반이 되는 7가지 습관을 
기르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 8가지의 교과 학습성과(course 
outcomes)와(Table 1) 각 시간과 주제에 맞는 수업 학습성과(lesson 
outcomes)를 개발하였다.
2) 수업방법
본 교육프로그램은 예과 1학년 2학기 시점에 하루에 4 혹은 5시간 
동안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패러다임과 기본 원칙을 
비롯하여 개인 수준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의 세 가지 습관과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의 세 가지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까지 
의학교육논단 제18권 2호 리더십 교육 후 의예과 학생들의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 유동미 외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6; 18(2): 83-89 http://www.ysmed.net/kmer  85
Week Monday (2015-8-31) Tuesday (2015-9-1) Wednesday (2015-9-2) Thursday (2015-9-3) Friday (2015-9-4)
Lesson 1 (09:00-09:50) Paradigm and basic 
princiles I
Paradigm and basic 
princiles II
Habit one: be proactive Habit three: put first 
things first
Habit five: think win-win
Habit six: synergizeLesson 2 (10:00-10:50)
Lesson 3 (11:00-11:50) Habit four: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Lesson 4 (12:00-12:50) Habit two: begin with 
the end in mind
Habit seven: sharpen the 
saw
13:00-13:50 Lunch
Lesson 5 (13:50-14:40) Habit two: begin with 
the end in mind (to be 
continued)
Figure 1. Table of th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총 7가지의 습관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본 교육은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 실습, 조별토론 및 발표, 동영상 시청, 글쓰기, 앱 활용, 실습카
드의 사용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
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시간표는 Figure 1과 같다.
3) 평가방법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평
가하기 위해 출석(20%), 자기사명서 제출(10%), 소감문 제출(20%), 
조별평가(20%), 개별평가(30%)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4) 교수 교육
학생들의 리더십 역량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본교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 교육의 
경험과 업적이 많은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수 3인과 임상의학 교수 
3인을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수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리더십 
교육 전문기관에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진행촉진자(facilitator) 자
격을 획득한 후 본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
2015학년도 2학기, 서울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인 74명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74명에게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을 마친 후 바로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검사를 시행하였
다. 또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인식조사 




본 연구에서는 자기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Manz (1983)가 개발
하고 Kim (2002)이 수정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
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문항 수는 18개이다. 이 문항들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다’를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
가 5점으로 동의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기효능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Kim & Park (2001)가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제
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3개의 세부요인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세부요인의 문항 수는 ‘과제난이도선호’가 10개, ‘자기
조절효능감’이 10개, ‘자신감’이 8개로, 이 도구는 총 28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다. 이 문항들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다’
를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동의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인식 조사
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학생
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프
로그램에 대한 학생인식조사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 설문지는 ‘과정
전반,’ ‘수업(교수-학습과정),’ ‘평가,’ ‘학습경험,’ ‘수업내용 난이도,’ 
‘학습성과 달성도’의 총 6가지 객관형 답안영역과 본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점을 묻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형 
문항은 세부적으로 ‘과정 전반’ 영역이 3개, ‘수업(교수-학습과정)’ 
영역이 5개, ‘평가’ 영역 2개, ‘학습경험’ 영역 3개, ‘수업내용 난이도’
가 1개, ‘학습성과 달성도’ 영역이 8개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수업내용 난이도’를 제외한 27개 문항들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다’를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동의 정도를 묻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만족도와 달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업내용 난이도’ 문항
의 응답은 ‘매우 어렵다’를 1점, ‘어렵다’를 2점, ‘적절하다’가 3점, 
‘쉽다’가 4점, ‘매우 쉽다’가 5점으로 동의 정도를 묻는 Likert 5점 
척도로, 3점에 가까울수록 난이도가 적절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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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the no. of items)
Scores (mean)
Differences
Pre scores Post scores
Self-expectation (3) 4.03 4.17 +0.14
Rehearsal (3) 3.66 3.85 +0.19
Goal setting (3) 3.92 4.16 +0.24
Self-rewards (3) 3.98 4.11 +0.13
Self-judgement (3) 3.28 3.34 +0.06
Constructive thinking (3) 3.49 3.73 +0.24
Table 2. Comparison of self-leadership scor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n=74)
Domains (the no. of items)
Scores (mean)
Differences
Pre scores Post scores
Preference toward difficult work (10) 3.48 3.55 +0.07
Efficacy of self-control (10) 3.62 4.00 +0.38
Confidence (8) 3.49 3.46 -0.03




Pre scores Post scores
Rehearsal Generally, I consider how to solve the problem prior to solving the problem 
in the tasks and studies.
** 3.39 3.69 0.30
Goal setting I have my own goals and targets. ** 4.18 4.42 0.24
I enjoy setting goals for my tasks and studies. ** 3.69 3.99 0.30
Constructive thinking I usually regard issues during my tasks and studies as opportunities, not 
obstacles.
** 2.99 3.49 0.05
**p<0.05.
Table 4. Comparison of the items in three domains of self-leadership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howing statistical significance (n=74)
4. 연구방법 및 분석
첫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측정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중심경향값(measure of central tendency)의 변화가 있는
지 분석하였다. 둘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라 자기리
더십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셋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라 자기효능
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넷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설문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빈도(frequency) 
등의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평균(mean)을 산출하였
다. 통계분석에는 IBM SPS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의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 
검사결과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학생들의 자기리더십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기리더십의 6개의 하위영역(자기기대, 리허
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모두에서 평균값이 
상승하여 자기리더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과제난이도선호’와 ‘자기조
절효능감’에서 평균값이 증가한 반면, ‘자신감’ 영역은 평균값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사전, 사후 자기리더십 차이 분석
자기리더십의 구성영역 중 ‘리허설’ 영역에서 ‘나는 과제나 학업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그것에 대처하는 것을 
연습한다’는 문항과, ‘목표설정’ 영역의 ‘나는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 ‘나는 나의 과제나 학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
하길 즐긴다’라는 문항, ‘건설적사고’ 영역의 ‘나는 과제나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방해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한다’는 총 4개의 문항에서 사전과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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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scores Post scores
Preference toward 
difficult work
If possible, I don't want to sign up for difficult classes. ** 3.39 3.02 -0.37
Studies in university should be easy. ** 3.64 3.61 -0.03
I prefer hard subjects to easy ones. ** 2.97 3.36 0.39
Efficacy of self 
control
I can note important things during classes. ** 3.66 4.14 0.48
I can concentrate easily even if I don’t like the class. ** 3.12 3.66 0.54
I can change hard and demanding contents to easily memorable ones. ** 3.51 3.84 0.33
I can easily remember the contents learned during classes. ** 3.55 3.82 0.27
I know precisely the things I understand and what I don't understand. ** 3.72 4.87 1.15
Confidence I can't fall asleep before taking examinations. ** 4.26 3.89 0.37
**p<0.05.
Table 5. Comparison of the items to three domains of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howing statistical significance (n=74)
Comment category Mean
Overall program 3.99
Teaching and learning 4.10
Assessment 4.01
Experience of learning 4.13
Table 6.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n=74)3. 사전, 사후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본 결과, (1)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는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이 증가한 반면, ‘자신감’ 영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부영역 중 ‘과제난이도선호’ 영역의 3개 문항
과 ‘자기조절효능감’ 영역의 6개 문항, ‘자신감’ 영역의 1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4.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인식 조사결과
1) 과정 전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과정의 목표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명확히 안내하였는지를 묻는 과정 전반에 
대한 3개의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평균 3.99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81.6%가 전체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2) 수업(교수-학습과정)
수업자료는 도움이 되었는지, 수업(강의, 각종 매체 활용 포함) 
방식은 학습성과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 수업과 관련 활동(실습, 
조별 활동 등)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교과목에서 다룬 분량
은 시간 대비 적절하였는지, 각종 실습이나 조별과제 등은 학습성과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묻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평균 4.10
의 만족도를 나타냈다(Table 6). 특히 ‘수업자료의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4.21, ‘수업과 활동들의 유기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4.22의 만족도를 보여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에서 개별과제로 주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소감문과 자기사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제는 강의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묻는 문항과 출석, 과제, 개별평가, 조별평가 
등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평가영역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평균 4.01의 만족도를 보였다(Table 6).
4) 학습경험
학습경험을 묻는 영역은 ‘나는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였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유익한 지식을 얻었다,’ ‘나는 이 과정을 다른 학생에
게 추천하고 싶다’와 같은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이 영역에 대해 평균 4.13
점의 만족을 나타냈다(Table 6).
5) 수업내용 난이도
강의, 토론, 실습 등 수업내용의 수준은 이해하기 적절하였는지 
묻는 수업내용 난이도 문항에 대해 68.1%의 학생들이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값이 3.29로 나타남에 따라 수업의 내용은 학생
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6) 학습성과 달성도
학생 스스로 판단하기에 본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course 
outcomes)를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를 묻는 학습성과 달성도 영역
의 학생 만족도는 평균 4.22점이었다. 특히 8개 학습성과 중 ‘나는 
효과적인 삶을 위해 인간의 4가지 차원에서 끊임없이 삶을 쇄신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의 학습성과가 4.35점으로 높게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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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an






1.I can understand and apply basic principles of developing habits 
for effectiveness in my life as a university student.
4.20 0 0  6 (9.1) 41 (62.1) 19 (28.8)
2. I learn how to utilize my capabilities and I can take the initiative 
in my life.
4.17 0 0 12 (18.2) 31 (47.0) 23 (34.8)
3. I can develop a 'personal mission statement' to know what I 
want to be and do and I can develop habits to achieve my vision 
and goals.
4.21 0 0 13 (19.7) 26 (39.4) 27 (40.9)
4. I can put ‘first things first’to improve my crisis management ability 
and capabilities to maintain high levels of effectiveness.
4.21 0 1 (1.5)  8 (12.1) 33 (50.0) 24 (36.4)
5. I understand the paradigm of human interaction and I can learn 
strategies to respond to conflicts in personal relationships.
4.21 0 0 10 (15.2) 32 (48.5) 24 (36.4)
6. I can develop the basic competenc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s a leader by learning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4.29 0 1 (1.5)  7 (10.6) 30 (45.5) 28 (42.4)
7. I can be a leader who leads teams by example by understanding 
diversity and improving my capacity to promote synergy.
4.15 0 0 10 (15.2) 36 (54.5) 20 (30.3)
8. I understand the necessity of renewing my life continuously in 
all four aspects of my nature for a fruitful life.
4.35 0 0  4 (6.1) 35 (53.0) 27 (40.9)
Table 7. Students’ achievement of course outcomes (n=74)
7) 서술형 의견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대해 좋았던 점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리더의 조건이 아니라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을 배운 것, 스스로를 쇄신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그리고 좋은 습관을 배워서 더 효과적인 대학생활
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본 프로그램에서 
교재의 활용도가 낮고, 개별평가의 방법이 참여를 이끌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  찰
최근 의학교육은 학생들이 졸업시점에 보일 수 있는 역량, 결과와 
실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하는 
역량중심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Han, 2013). 사회와 환자가 원하
는 역량을 갖춘 의사로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 등을 습득하는 것은 기본이며,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학습에서의 책임감, 효능성, 더불어 자기관리, 자기성찰, 리더십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들이 기반이 되어야 이를 더 발휘할 수 있다.
역량중심교육과정은 특히 교수와 학습자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
치고 배워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며, 성인교육이론에 보다 
합당한 학습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주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교육프로
그램으로의 구현이 필요하다(Dent & Harden, 2005).
이에 많은 의과대학들이 ‘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 자기성찰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는 ‘자기관리’ 역량을 졸업 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기본 핵심역량으로 삼거나 교육목표로 기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을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예과 교육 
시기에 리더십 함양을 위한 집중 교육과정을 시행하거나 학생들의 
변화를 자기리더십 또는 자기효능감으로 확인한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가톨릭 의과대학에서는 의사로서 중요한 ‘리더십,’ ‘자기관리’ 역
량의 함양과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체교육: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본 교육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
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리더십 교육 전과 후에 학생들의 자기리더십
과 자기효능감이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고,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들의 태도와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바람직
한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의예과 학생들은 리더십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고 자신이 높은 성과와 장애가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념 등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어진 어려운 과제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
능력과 학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과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 등으로 구성된 자기효
능감도 ‘자신감’ 세부영역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본 교육프로그
램 시행 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더십 교육을 받은 후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영역 중 발표
에 대한 불안감과 발표 지목상황에서의 자신감을 묻는 문항의 점수
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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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해당 문항의 특성이 학생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조별로 발표하는 등 자신의 생각과 의견 
발표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교육방법들이 활용되면서 학생들은 자신
을 노출하고 표현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학생들이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현장과 장면이 즉각적으로 연상되고 연결되
는 질문이기에 학생들은 이러한 특성에 바로 반응하여 문항에 응답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는 
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특성 파악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의예과 학생들은 대학 합격 이전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합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대학생으로 자율적인 학습환경에 노출되어 
자율성과 자기규제, 학습에 대한 책무성 간의 괴리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의예과 시기에는 학습활동 
자체에 가치를 두고 즐거움과 내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 측면에서 볼 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기리더십
과 이러한 자기리더십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설명되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정이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계획되었고 그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체 과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본 교육프로그램의 8개의 학습성과에 대해 학생 대부분
이 달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함에 따라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대조군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시행하지 않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리더십과 자기효
능감이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 설문에만 의지하여 교육과정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지속
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특히 리더십과 자기관리능력 등을 포
함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량은 한 번의 교육으로 함양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학이 설정한 졸업역량을 시기별로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면서 연계성을 갖춘 
지속적인(longitudinal)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
다. 이에 본 의과대학에서는 각 교육의 시기와 그 시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
으로써 본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 중 하나인 ‘리더십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본 연구에서 
시행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의예과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는 시점
까지 자기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 그리고 리더십 역량의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추적조사하는 코호트연구를 시행하여 교육과정에서 달성
하고자 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학생들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
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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